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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컬슨 “브래디의
슈퍼볼 우승에 자극”

지난 23일, 만 51세를 한 달 앞두고 PGA챔피언십을 

제패해 최고령 메이저대회 우승 기록을 새로 쓴 필 미

컬슨(미국)이 미국프로풋볼(NFL) 탬파베이 버커니어

스의 쿼터백인 톰 브래디(미국)에게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6일‘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미

컬슨은 전날“브래디에게 영감을 얻었다.”면서“최

고가 되고, 선수 생명을 연장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그는 내게 동기부여가 됐다.”고 밝혔다고 전햇다.

올해 44세인 브래디는 지난 2월 열린 NFL 챔피언 

결정전인 제55회 슈퍼볼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

다. 이미 6차례 슈퍼볼 우승 반지를 꼈던 브래디는 맹

활약을 펼치며 최우수 선수(MVP)에 뽑혀‘한물갔

다’는 평가를 단번에 날렸다.

불혹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엄청난 체력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NFL 쿼터백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

라선 브래디의 활약에 미컬슨은‘나도 할 수 있다’는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다.

미컬슨은“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 할 일은 없다.”면

서“더 열심히 했고, 나 자신을 믿었고, 내게는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브래디와 미컬슨은 지난해 코로나19와 싸우는 의

료진을 위한 자선기금 마련 골프 대회에 팀을 이뤄 

타이거 우즈와 역시 NFL 스타 선수인 페이튼 매닝을 

상대로 대결한 바 있다.

NBA 기량 발전상에 뉴욕 닉스의 ‘랜들’

MLB닷컴 “샌디에이고, 김하성에 반했다”

미국프로농구(NBA) 뉴욕 닉스의 포워드 줄리어

스 랜들이 2020-2021시즌 기량 발전상(MIP) 수상

자로 선정됐다.

지난 26일‘연합뉴스’에 따르면 NBA는 전날   

“기자단 및 방송중계팀 100명으로 구성된 투표

인단의 투표 결과 랜들이 MIP에 선정됐다.”고 발

표했다.

랜들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71경기에 나와 평균 

24.1점에 10.2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지

난 시즌에는 64경기에서 19.5점, 9.7리바운드, 3.1

어시스트의 성적을 냈다. 한 시즌에 24점, 10리바

운드, 6어시스트를 달성한 것은 래리 버드, 윌트 체

임벌린, 오스카 로버트슨, 러셀 웨스트브룩, 니콜

라 요키치와 랜들이 전부일 정도로 흔치 않은 기

록이다.

“김하성은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3루

수 매니 마차도의 부상 공백을 잘 메웠다. 김하성

이 견고한 활약을 한 덕에 샌디에이고는 2주 동안 

10승 2패를 거뒀다.”(MLB닷컴)

미국프로야구(MLB)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를 달리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김하성(26)이 없

어서는 안 될 공헌을 하고 있다.

지난 27일‘MHN스포츠’에 따르면 이날 현재 

랜들의 활약으로 뉴욕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41

승 31패를 기록, 동부 콘퍼런스 4위로 플레이오

프에 진출했다. 뉴욕이 플레이오프에 나간 것은 

2012-2013시즌 이후 올해가 8년 만이다.

MLB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32승 18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LA 다저

스(30승 19패)는 1.5게임차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다.

콜로라도 로키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

드백스는 하위권으로 처져 있다.

김하성의 활약에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

이지 MLB닷컴은“김하성은 5월 13일 이

후 안타 10개를 쳤는데 이 중 6개가 장타

였다. 김하성의 장타율은 0.250에서 0.327

로 상승했다.”며“또한 도루 3개를 성공했

다. 김하성은 스피드와 다양한 재능으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싸움을 하는 샌디에이

고에 공헌하고 있다.”고 김하성의 활약을 높게 평

가했다.

실제 김하성은 샌디에이고 내야진에 공백이 생

길 때마다 빈자리를 잘 메웠다. 수비로 먼저 주목

받았지만, 최근에는 타석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

고 있다.

이에 MLB닷컴은 지난 26일 김하성을‘지난 2주 

가장 뜨거웠던 신인 10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 MLB닷컴이 김하성의 활약상을 소개하며 게시한 영상 첫 화면. (MLB닷컴 캡처)

▲ 줄리어스 랜들. 사진=인스타그램(Julius Randle)

▲ 작년 5월 자선 골프 대회에서 팀을 이룬 미컬슨(왼쪽)과 브래디.

                                                                   사진=트위터(gol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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